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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해민의원 등 14인

나. 발 의 일 : 2026. 5. 8.

다. 회 부 일 : 2026. 5. 11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

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

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

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

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

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

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

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

2조제1항 및 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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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검토의견

1.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이해민의원안)

* 이해민의원안 2026. 5. 8. 발의(의안번호 18894)

□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

기술이전·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

년 연장하려는 것임.

□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

는 다음과 같음.

①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(제12조제1항)은 중소·중견기업이 자

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

득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의 50%의 세액을 감면함으로써, 중소·중

견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.

②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(제12조제3항)은 중소·중견기업이 자

현 행 개정안

□ 기술이전·대여소득 세액감면(제12조) □ 적용기한 연장

◦ 기술이전

- 대상: 중소·중견기업

- 감면율: 기술이전소득의 50%

◦ (현행과 같음)

◦ 기술대여

- 대상: 중소기업·중견기업

- 감면율: 기술대여소득의 25%

◦ (현행과 같음)

◦ 적용기한: 2026. 12. 31. ◦ 적용기한: 2029. 12. 31.

◦ 시행일: 2027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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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

법인세·소득세의 25%를 감면함으로써, 중소·중견기업의 자체 연구

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.

기술이전·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1998년 세법개정으로 2003

년 말을 적용기한으로 하여 신설되었으며, 당시에는 중소기업뿐만

아니라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었음. 그 후, 2005년 말까지 1차례

적용기한이 연장된 후 감면혜택의 90% 이상이 소수 대기업에 편

중되고 있다는 이유 등1)으로 폐지되었음.

2014년부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소기업 대상으로

재도입되어 2015년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현재까지 적용

기한이 연장되고 있으며,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

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

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
소득세 0.02 3 0.3 0.1 0.1 0.9 0.7 0.7 0.01 0.01

법인세 3 8 6 6 2 5 5 3 2 2

합 계 3 11 6 6 2 6 6 4 2 2

[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]

(단위: 억원)

주: 2025, 2026년도는 전망치임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

1) 재정경제위원회,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정부 제출) 검토보고, 2005. 11.



- 4 -

□ 개정안과 같이 기술이전·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

연장하면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이전·대여

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.

AI 전환 가속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최근

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은 단순한 가격·생산능력

경쟁을 넘어 기술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업

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과 연구개

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인 요소임.

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

로 매각·이전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1.9%로 높지 않았고,

해외 기업 등으로 지식재산을 매각･이전한 기업은 전체의 0.6%였

음. 그리고 국내에서의 지식재산 매각･이전 비율은 대기업(5.2%)이

가장 높았으며, 중견기업(3.4%), 중소기업(1.8%)의 순으로 중견기업

및 중소기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.2)

또한, 기술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입장에

서 기술이전의 주요 장애요인은 ‘높은 거래비용’이었는데, 이는 기

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킬 여지

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.

2) 2025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, 지식재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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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높은

거래비용

수요공급처

발굴

어려움

수요·

공급자간

정보비대칭

기술료

산정

어려움

기타

대기업 14 14 29 29 14

중견기업 0 100 0 0 0

중소기업 50 50 0 0 0

[기술이전 장애요인]

(단위: %)

자료: 기획재정부, ‘201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(II) -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-’,

□ 다만,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수의 기업에

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의 수

는 감소 추세에 있음. 2020년에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

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13개인데, 2024년에는 7개 기업으로 감소

했음.

2020 2021 2022 2023 2024

금액

신고

법인

수

금액

신고

법인

수

금액

신고

법인

수

금액

신고

법인

수

금액

신고

법인

수
기술이전

에 대한

세액감면

388 6 37 3 438 4 406 3 209 1

기술대여

에 대한

세액감면

13 7 82 7 67 8 92 6 93 6

합계 401 13 119 10 505 12 498 9 302 7

[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]

(단위: 백만원, 개)

자료: 국세통계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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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소수 기업에 한정되는 경우, 해당 조세특

례의 실효성 및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는 당초 기대한

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

음.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여

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3)

문 의 처

02)6788-5155

3) 참고로,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, 제도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세법개정 시 일몰

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.


